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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BB로 문턱은 낮게! 고객 만족은 높게! 
누구나 웰컴하는 <웰컴치과>… 세리토스점 오픈 기념 프로모션

“건강한 치아는 오복 가운데 하나!”

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. 정말일까?

오복은 중국의 고서 서경(상서)과 통속편에 언급되어 

있다.

상서에서 오복이란 수(오래 삶), 부(많은 재물), 강녕(몸

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), 유호덕(어진 덕을 닦음) 그

리고 고종명(하늘이 내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)이라 

하였으며 통속편(通俗編)에서는 오복을 수, 부, 귀, 강녕, 

자손중다(壽, 富, 貴, 康寧, 子孫衆多)라고 하고 있다. 두 

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. 분명한 것

은 치아가 오복 가운데 하나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. 

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 하

나로 여겼을까? 여기에 대한 대답은 상서와 통속편에서 

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‘수’와‘강령’의 의미를 되

새겨보면 찾을 수 있을 듯하다.

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여 오래 살기 위해서는 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섭취이다. 그런데 치아

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섭취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

수밖에 없고, 그로 인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

힘들어진다. 치아 건강이 바로 신체의 건강과 직결돼 장

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

하지만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는 시

대에 평생 동안 젊었을 때의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기

란 사실상 힘든 일이다. 그런 면에서 치아에 문제가 생겼

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치과 병원 한 곳만 알고 

있어도 일단 오복을 위한 기초는 다진 셈이 될 것이다.

<웰컴치과>는 그 기초를 튼튼히 해 주는 곳으로 이미 

소문이 자자하다.

<웰컴치과>는 30년 전 BBB라는 슬로건 아래 애너

하임에서 문을 열었다. BBB란 1. Best Price(가장 좋은 

가격), 2. Best Quality(가장 좋은 시술과 품질), 3. Best 

Service(가장 좋은 서비스)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. 

사실 일반인들에게 치과의 문턱을 넘기에는 벅찬 면

이 없지 않다. 그래서 <웰컴치과>는 문턱을 낮추어 누

구라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Best Price, 낮은 가격 

정책을 일순위로 정했다. 그리고‘가장 좋은 시술과 품

질’,‘가장 좋은 서비스’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

의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. 

■ 세리토스점 오픈 기념 프로모션

<웰컴치과>에서는 세리토스점 오픈 기념으로 프로

모션을 진행하고 있다. 미용크라운(질코니아)을 하나 하

면 두 번째는 50%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. 이 프로모

션은 모든 지역의 <웰컴치과>에서 시행한다. 프로모션 

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.

65쪽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
◈ 문의

▶ LA 한인타운: (213) 381-2827

       2500 W. 8th St. #106, LA, CA 90057

▶ 어바인 지역:(714) 838-2875

       1096 Irvine Bl., Tustin, CA 92780

▶ 풀러턴 지역: (714) 552-5373

       1201 N. Euclid St., Amaheim, CA 92801

▶ 세리토스 지역: (562) 924-3334

       17334 Pioneer Blvd., Artesia, CA 90701

 

LA 시의회 제12지구 선거 존 이 후보 “한인 유권자가 캐스팅 보드 될 것” 
백인, 여성 유권자 상대 후보 쏠림 현상 우려 … 한인 결집 절실

한인 존 이 후보가 출마한 LA 시의

회 제12지구 보궐선거 결선이 코앞으

로 다가왔다. 

존 이 후보는 지난 6월 4일 실시됐던 

예비선거에서 로레인 린드키스트 후

보에 462표 뒤져 2위로 본선에 올랐

다. 당시 투표에 참여한 한인은 12지구 

전체 한인 유권자 4,500여 명 가운데 

약 1,2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

돼 존 이 후보가 LA 시의회에 입성하

기 위해서는 이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

결집이 절실한 형편이다. 더구나 예선 

당시 14명의 후보들에게 분산됐던 타

인종과 타커뮤니티들의 표가 린드키

스트 후보로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

수 없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존 이 후

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

로 점쳐지고 있다.

존 이 후보는 4차례의 지역구 후보 토

론회에서 모두 상대 후보에 우위를 점

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긴장을 

늦추지 못하고 있다. 존 이 후보는 “당

선 마지노선을 1만6,000표로 잡고 있

다. 4,500여 한인 유권자들이 캐스팅 

보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. 더구나 선

거 막판에는 백인과 여성표가 상대 후

보에게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런 만

큼 한인들이 투표권을 포기하면 한인

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를 확보할 수 

없다."며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

표를 당부했다.

LA 시의회 제12지구 보궐선거 결선 

투표는 오는 13일 실시된다.


